
PA, 동양-애경 독과점체제 공식화
공정거래위 , 고합 기업결합심사 승인 … 현대 매각에도 적용할까?

분리매각 작업이 진행중인 고합의 2번째 공장매각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가 통과됐다.

공정위는 1월2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동양제철화학이 제출한 고합 가소제 부문과의 기업결합 승인신청에

대해 독과점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인수되지 않으면 대안이 없어 예외로 볼만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승인결정을

내렸다고 1월30일 발표했다.

동양제철화학은 2002년 12월23일 고합의 가소제 원료인 PA(Phthalic Anhydride)와 가소제를 생산하는 울산2

공장을 315억원에 인수하기로 채권단과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승인신청을 냈다.

국내 가소제 시장은 동양제철화학이 고합을 인수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이 16.0%에 불과해 결합승인에 별 문

제가 없었으나, PA는 양사 결합시 시장점유율이 48.6%로 경쟁기업 애경유화(점유율 42.7%)와 함께 시장의 독

과점도를 크게 높여 기업결합 승인여부가 관심을 끌어왔다.

공정위는 승인결정 사유에서 결합이 승인되지 않으면 PA는 세계적 과잉공급상태여서 동양제철화학이나 애

경유화가 아니면 인수할 대상이 없고, 특히 애경유화보다 점유율이 낮은 동양제철화학이 인수함으로써 상대적

으로 경쟁제한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02년 12월12일 채권단으로부터 고합의 필름사업부문을 인수한 코오롱의 기업결합신청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2개 생산라인 중 가동라인은 제3자에 매각하도록 하고 미가동라인만 인수한다

는 내용으로 조건부승인을 해 현재 코오롱과 효성간 재매각협상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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